
성적우수장학생 리더십 프로그램 F&Q(자주묻는 질문)

2024학년도 성적우수장학생 리더십 프로그램에 대해 학생들이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입니다.

1. 토익성적이 없으면 지원할 수 없나요?

❙ 아닙니다. 

- 토익성적이 없어도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. 토익성적은 선발 시 평가항목 중 하나일 

뿐입니다. 

2. 토익성적만 선발 시 반영되나요?

❙ 아닙니다. 

- 토스, HSK, JPT, OPIc, Delf 등 공인외국어성적 대부분이 인정되며 우리 대학의 외국어성적 

환산 기준에 따라 환산해서 점수를 반영합니다. 

3. 모의토익성적도 반영이 되나요?

❙ 아닙니다. 

- 모의외국어시험 성적은 반영되지 않습니다.

4. 팀별 스터디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?

❙ 총 3가지 활동을 합니다.

◾팀프로젝트: 크라우드펀딩 런칭 및 기획

-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프로젝트 주제를 정하고 상품을 기획해서 실제 펀딩사이트에서 제품을 

런칭하고 후원활동을 하게 됩니다.

- 크라우드 펀딩의 상품은 전자책, 잡지, 굿즈 등등 모든 영역이 대상입니다. 

- 펀딩 사이트에서 해당 프로젝트가 승인이 되면 후원이라는 일종의 판매 행위를 통해 수익을 

창출하게 되고 해당 활동으로 얻게된 수익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.  

구분 내용 기간 비고

팀프로젝트 팀별로 텀블벅, 와디즈 등 크라우드펀딩 기획 및 런칭 2024. 11.~2025. 2. 자유주제

영어회화
스터디

분반 편성 후 주 1회 이상 오프라인 스터디  2024. 11.~12.

문화탐방 팀별로 미술전시회, 음악공연 각 1회 이상 참가 2024. 11.~12.



◾영어회화 스터디

- 이번 활동에는 국외연수 중 현지대학교 학생들과의 버디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이를 위

해서 우리 학생들 또한 현지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회화가 필수 아닐까요?

- 기본적인 스터디 활동방향은 외국어 능력에 따라 분반 후 팀별로 주제를 정하고(ex: 일상회

화, 한국의 경제 및 문화, 영자신문 기사 등) 주 1회 이상 오프라인 스터디 활동을 목표로 합

니다.

- 학생 개개인의 스케줄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스터디 시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

고 있습니다. 이른 오전(08:00) 또는 주말 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 

◾문화탐방

- 성적우수장학생 리더십 프로그램은 성적의 우수함은 물론 문화적 소양을 갖춘 다방면의 리

더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. 문화적 소양을 쌓고 조원들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구축

하도록 교내·외 기관에서 개최하는 전시회, 공연에 참가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.

5. 사전교육(특강, 단체활동, 진로캠프, 기관 탐방) 일정에 모두 참석해야 하나요?  

❙ 맞습니다. 사전교육은 기본적으로 모두 참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

- 다만 학교수업 등으로 인해 시작시간부터 종료까지 전체 일정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개인일

정이 종료되는 대로 또는 개인일정 시작전까지는 사전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. 

- 성적우수장학생 리더십 프로그램은 개인이 외국여행 가서 사진찍고 관광하고 오는 프로그램

이 아닙니다. 참가하는 학생들간에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좋은 영향을 끼쳐서 함께 성장하

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프로그램 기간 중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른 

참가학생들과도 최대한 많이 교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.

- 프로그램 취지에 따라 참가학생들도 최대한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.  

 

6. 사후교육은 어떻게 운영되나요?

❙ 국외연수 이후 사후교육은 현재까지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.

- 국외연수 또는 리더십 프로그램 이후 학생들을 역량강화와 커뮤니티 유지 측면에서 고려하

고 있는 것이며 교육이 운영되더라도 필수참여가 아닌 희망자에 한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.

7. 자기소개 동영상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?

❙ 자기소개 동영상은 자유양식입니다. 

- 휴대폰으로 50~60초 동안 자기소개를 녹화하는 지원자도 있고 편집툴을 써서 자신의 장단점

을 표현하는 지원자도 있습니다. 정해진 방식은 없습니다.



8. 경쟁률은 어떤가요?

❙ 2024학년도 1학기 기준 3:1 수준입니다. 

★ 경쟁률을 떠나서 일단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?

걱정, 망설임으로 지원조차 하지 않으면 혹시나 올 수 있는 행운과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.


